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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전문기관 Mintel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5 년간 전 세계 전통 

차의 판매량은 22%나 하락하였으며 16 세에서 34 세사이의 젊은 층은 

차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세계 최대 찻잎 생산국인 중국 차류 제품 생산 업체들의 판매 부진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 반면 소비자들은 좋은 차를 찾기 

힘들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전통 차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으며 중국 젊은이들은 중국산 녹차 한 잔을 우려 마시는 것보다 

스타벅스 Teavana 등을 더 선호하고 있음.

지난 1년 간 중국은 영국으로부터 많은 홍차를 수입하였는데 영국 세

관 데이터에 따르면 2 년 전에 비해 2016 년 1-5 월 5 개월간 중국 본토

에 수출된 영국 차 물량이 두 배 이상 늘음. 이 수치는 빠른 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온라인에서도 영국산 수입차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일부 브랜드는 티몰

(天猫·Tmall)에 입점뿐 만아니라 프리미엄 매장과 고급 레스토랑 등에

도 입점을 확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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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차는 차에 우유, 설탕 및 각종 과일을 넣어 마시는데 이러한 시

음방식은 중국내 여러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등장으로 젊은 층 사이에

서 크게 확산하고 있음.

영국산 이외 인도산 차도 2014 년부터 중국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음. 

예전에는 영국인들이 중국에서 찻잎을 인도로 가져갔지만 지금은 영국

과 인도 상인들이 더 많은 홍차를 중국으로 가져오고 있음. 

<중국 소비자 차류 구입 시 선택 요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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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중국에서는 젊은 중산층이 수입 차류 제품의 주요 소비층으

로 한국 차류 업체들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제품 개발, 온라인

채널을 통한 시장공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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